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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가 재향 군인들이 취업하도록 계속해서 도와줄 것을 약속하는 법률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재향 군인들이 취업하도록 뉴욕주가 계속해서 도와주겠다는 
법률에 사인했습니다.  
 
이 새 법률은 재향 군인들이 취업하도록 도와주는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프로그램으로의 링크를 
포함한 재향 군인부(DVA)의 웹사이트에 고용 포탈의 설립을 필요로 합니다.  
 
“재향 군인들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수요가 많은 전문적인 기술 등에 고도로 훈련되어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저희 재향 군인들이 민간 노동 부문에서 취업하도록 
주와 연방 차원에서 이용 가능한 많은 리소스에 액세스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중요한 새 법안의 주창자들을 격찬합니다.” 
 
DVA 웹사이트의 고용 포탈은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프로그램과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노동부를 
통해 이용 가능한 리소스로의 링크 등 재향 군인들이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는 이용 가능한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DVA는 이 포탈이 재향 군인들의 취업을 잘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 재향 군인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커뮤니티의 전문인들과 상의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재향 군인들이 민간 부문의 노동 인구로 전향할 때 이들의 소중하고 전문화된 
군대에서의 경험이 확실히 인정받도록 하고자 하는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지사는 2011년 11월 군에서 습득한 기술의 공공 및 민간 부분으로의 전이를 촉진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캠페인을 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Cuomo 주지사는 지난 11월 군에서의 경험을 
민간 노동 분야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뉴욕주의 재향 군인 및 가족 위원회를 
확장시키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올해 초 주지사는 뉴욕주 차량 관리부가 재향 군인들이 
군에서 비슷한 차량을 운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 1종 운전 면허의 주행 테스트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Marty Golden 상원의원은, “저는 Andrew Cuomo 주지사가 재향 군인들이 그들의 가족 및 자신을 
부양하도록 취업을 도와줄 새 법률의 제정에 서명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내 재향 군인들을 
위한 직업 소개소의 창립은 전시에 저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미국의 영웅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 재향 군인들이 저희 나라를 안전한 자유 국가로 남도록 지켜준 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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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답으로, 저희 정부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 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illiam Scarborough 국회의원은, “저희 재향 군인들은 저희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들이 배운 기술을 활용할 기회가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이들이 배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 재향 군인들의 
기술이 필요한 고용주들이 이들을 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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